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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민 «장면이 되기 전»                  Keunmin Lee: Before It Becomes a Scene 
 

 

June 10–July 25, 2026 I PKM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7길 40 | T. 02 734 9467 

 

▸  PKM 갤러리, 독창적인 작품 세계로 주목받는 이근민 개인전 «장면이 되기 전» 개최.  

대형 신작 및 드로잉 등 총 23점 국내 최초 공개. 

▸ 질병과 환각이라는 개인의 경험을 사회적 편견에 맞서는 예술의 에너지로 승화. 

▸ ‘장면 Scene’으로 규정되기 이전의 날것의 생명력을 통해 해방감과 카타르시스 선사. 

 
PKM 갤러리는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 온 이근민 b. 1982 의 개인전, 

«장면이 되기 전 Before It Becomes a Scene»을 6 월 10 일부터 7 월 25 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이근민의 PKM 

갤러리 첫 개인전이자, 그가 2023 년부터 제작해 온 미발표 작업들을 집약하여 선보이는 자리다. 약 3 미터 

높이의 대형 회화를 포함한 페인팅 작업과 드로잉 연작 등 23점의 신작이 국내 최초로 공개된다. 

 
이근민은 25 년 전 경계성 인격장애라는 병명을 부여받고 입원 생활을 하던 당시 두 가지 경험을 하였다. 

하나는 진단의 권력이고, 다른 하나는 환각의 경험이다. 그는 문명사회가 효율성을 위해 규정한 질병 코드가 

인간 본연의 모양을 재단하고 분류하는 방식에서 폭력을 느꼈다. 동시에 이름 없는 존재들, 예컨대 파편화된 

인체, 생물체였던 무언가, 날것, 상처 등이 출몰하는 환각을 보았다. 그는 이러한 고통의 경험과 아픈 기억을 

외면하지 않고 작업의 출발점으로 삼으며, 사회 시스템이 정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해 온 존재들을 화면 

위로 기꺼이 소환한다. 

 
이번 개인전 «장면이 되기 전»은 이근민이 포착한 한 꺼풀 걷힌 인간의 진풍경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여기서 

‘장면 Scene’이란 일련의 의도나 설정이 개입된 상황을 뜻한다. 작가는 그와 같이 설정되기 이전의 상태, 즉 

자신이 겪은 환시와 환후가 의학적, 사회적으로 병의 증상이라는 이름표를 달기 이전의 모습을 그려 낸다. 

‹Organic Plate›, ‹Connected Body›, ‹Psychiatrist’s Head› 등의 제목이 암시하듯, 작업의 주요 소재는 그가 환각 

속에서 목격한 해체되고 흩어진 신체 이미지들이다. 그러나 작가는 이를 단순히 1 차원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추상적인 감각과 뉘앙스를 끈질기게 떠올리고 추적하여 하나의 정교한 연속체로 종합해 냈다. 

그렇게 완성된 화면 위 쏟아지고 부대끼는 폭발적 에너지는 작가의 진실한 내면 풍경이자, 자신을 구속하던 

사회적 틀에서 벗어나는 해방감 그 자체일 테다. 

 
이근민의 회화에 등장하는 근육과 장기, 혈흔의 형상은 개인의 경험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나와 너,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막론하고 누구나 가지고 있고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진실이기도 하다. 그가 주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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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고 따뜻한 색조는 피나 살을 탐닉하는 작가의 직관적인 본능인 동시에, 인간과 생명에 대한 가장 숨김없는 

메타포이다. 밑그림이나 계획 없이 손이 움직이는 대로 그리는 자동기술법 Automatism 으로 완성된 드로잉 연작 

‹Refining Hallucinations›는 사회에서 밀려난 원시적이고 불온한 생명체들을 펜 선으로 둥글게 감싼다. 사회가 

정한 규격에 맞춰지기 전, 우리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느끼게 하는 이번 전시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와 카타르시스를 마주하게 할 것이다. 

 
한편, 6월 10일 열리는 전시 오프닝 리셉션에는 이근민의 원맨 밴드인 고트 앤 멍키 Goat and Monkey의 IDM 음악이 

재생된다. IDM Intelligent Dance Music은 사운드의 질감과 구조에 집중하는 일렉트로닉 뮤직의 한 장르로, 작가의 미술 

작업과 닮아 있어 전시에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이근민은 서울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2009 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서울, 뉴욕, 파리, 베를린, 말뫼 

등지에서 개인전 및 단체전을 열었다. 2016 년에는 뉴욕 파이오니어 웍스 레지던시에 참여했다. 2022 년 

스페이스 K 의 개인전 «그리고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를 통해 동시대 미술 신에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의 작품은 스페이스 K, 마드리드 콜렉시온 솔로, 박서보재단 등에 소장되어 있다. 


